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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도통감의 도상을 통해 본 대순사상의 

‘선ㆍ후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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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순사상의 핵심 경전인 전경에는 선천과 후천을 상극의 시대와 

상생의 시대로 구분한다. 이러한 선천과 후천 개념은 태극도통감에
서는 역학의 도상으로 나타난다. 

역학에서 선천과 후천은 송대 도서역의 주요한 개념이다. 역학의 도

상에서 ｢복희8괘차서도｣, ｢복희8괘방위도｣, ｢복희64괘차서도｣, ｢복희

64괘방위도｣는 선천에 해당하고, ｢문왕8괘차서도｣, ｢문왕8괘방위도｣ 
등은 후천에 해당한다.

태극도통감에서는 이 역학의 도상들을 대순사상에 따라 재해석한

다. ｢문왕시대 팔괘도｣는 역학에서 ｢문왕팔괘도｣에 해당한다. 이 도상

은 ｢설괘전｣ 제5장의 경문에 따라 그려진 도상이다. 이 도상은 곤(坤)

을 중심으로 한 “지존시대(地尊時代)”에 해당한다. 역학의 ｢복희팔괘방

위도｣는 대순사상에서 ｢복희시대 팔괘방위도｣에 해당한다. 이 도상에

 *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사용한 연구 자료는 필사본 태극도통감이다. 논문을 투고하
고 나서 공식, 출판된 태극도통감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필사본과 출판본은 다
소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필사본 태극도통감은 대순진리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수된 것이 아닌 자료임을 알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알지 못한 상
태에서 논문이 작성 완료되었고 투고되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극도통감의 정본화 사업을 진행하여 이후 연구자들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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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대순사상논총 제47집 / 연구논문

서 가장 큰 특징은 동서남북 정방위에서 남북 방위에 배당된 괘가 천지

비괘라는 것이다. 이는 비괘(否卦)가 음양의 교류와 소통이 전혀 일어

나지 않는 괘상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는 음양의 상극을 상징한다. 이

를 대순사상에서는 “천존시대(天尊時代)”라고 표현한다. 태극도통감
의 ｢정역시대 팔괘도｣의 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동서남북 정방위에서 

남북 방위에 배당된 괘가 지천태괘(地天泰卦)이다. 이는 감리괘가 정방

위에서 벗어나 있어 오행에서 상극이 해소된 도상이다. 그래서 이 도상

은 “어떠한 상극의 이치도 없는(全無相克之理)” 세상이자 “인존시대(人

尊時代)”를 상징한다.

전경의 내용에 따르면, 상제께서 선천의 상극을 바로 잡는 삼계

공사를 행하시고, 이 삼계공사의 결과로 후천 세계의 상생 도가 구현

된다. 상제의 삼계공사는 신명계에서 행한 일이지만, 이는 후천 세계

에서는 상생의 도가 구현되는 선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후천의 세계

를 도상으로 구현한 것이 태극도통감의 ｢정역시대 팔괘도｣이다. 

주제어: 태극도통감, 선천, 후천, 상극, 상생, ｢정역시대 팔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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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에서는 송대 역학(易學)에서 중요한 개념인 ‘선천(先天)’과 ‘후

천(後天)’ 개념1)과 대순사상의 선천2)과 후천 개념3)을 비교ㆍ연구하고

자 한다. 전경에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는 선천과 후천 개념은 태극

도통감(太極道通鑑)4)에서는 역학의 도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전
경의 선후천 개념이 태극도통감에서 역학의 도상으로 나타났다는 전

제 위에서 태극도통감의 도상과 역학의 도상을 비교하여, 대순사상의 

선천과 후천 개념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역학의 발전사에서 송대에 이르면 도서역(圖書易)5)이라는 분야가 

1) 역학에서 선천과 후천은 소옹에 의해 개념화되고, 주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역학
사를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이봉호, 정조의 스승, 서명응의 철학 
(고양: 동과서, 2013)을 참조하라.

2) 전경에서 ‘선천’이라는 용어는 모두 19회 등장하며, 구체적으로는 행록에 1회, 공
사에 6회, 교법에 5회, 권지에 1회, 예시에 6회 등장한다. 

3) 전경에서 ‘후천’이라는 용어는 모두 29회 등장하며, 구체적으로는 행록에 3회, 공
사에 7회, 교운에 1회, 교법에 7회, 권지에 1회, 제생에 1회, 예시에 9회 등장한다. 

4) 필자 활용한 자료는 태극도통감 초고본(필사본)이다. 대순진리회 연구자들에 따르
면, 초고본의 경우 정산의 감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태극도통감 초고본
은 대순사상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5) 역학에서 상수역이라는 범주가 있고, 도서역은 상수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상수역과 
도서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때는, 상수역은 한대 역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도서역은 송대 이후로 탄생한 도서를 통한 역학 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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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한다. 이 도서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선천과 후천이다. 송대 

도서역에서 선천은 주역의 원리를 해명하거나 주역의 이론적 근

거를 추구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말해진다.6) 송대 도서역에서 말

하는 선천과 후천은 소옹에 의해 개념화하고, 역의 원리를 해명하기 

위한 주제로 등장한다. 소옹의 이러한 선천과 후천 개념은 주희에 의

해 수용된다. 주희는 주역본의의 첫머리에 9개의 도상으로 나열하

였는데, 학자들은 이 도상들이 선천역에서 후천역으로의 전개 혹은 발

전사라고 평가하기도 한다.7)

전경에서 선천과 후천 개념은 상극의 세상과 상생의 세상을 구획

하는 핵심 용어이다. 전경에 따르면, 상제께서 삼계공사와 천지공사

를 통해 상극의 선천 세상을 상생의 후천 세상으로 개벽한다. 상제께

서 행한 공사의 주요한 내용은 천지의 도수(度數)를 바로잡는 것이었

다.8) 천지의 도수는 일월과 오성, 28수가 주천(周天)하는 주기를 의미

한다. 이 주천 도수를 파악해 실생활에서 적용한 것이 역법(曆法)이다. 

중국의 역법은 한대에 이르러 역학(易學)과 결합한다. 한대로부터 역

학과 역법이 결합하고 나서, 역법은 역의 괘상(卦象)과 효상(爻象)으로 

주천 도수를 표현한다.9) 이러한 저간의 역사적 상황에서 보자면, 전
경에서 상제께서 선천을 후천으로 전환하는 공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천지의 도수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를 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선천 세

계에서 천지 도수는 상극의 원리에 의해 운행되는데, 이를 바로잡아 

상생의 원리에 의해 운행되도록 천지 도수를 바로 잡아 상생의 후천 

세계를 구현한 것이다. 천지 도수를 바로 잡아 후천 세계를 구현하는 

내용은 태극도통감에서 ｢정역시대 팔괘도｣로 나타난다. 

태극도통감에 실린 세 종류의 ｢팔괘도｣는 역학과 역법의 결합을 

표현하고 있다. ｢정역시대 팔괘도｣의 핵심 내용은 주천 도수를 상생의 

6) 今井宇三郞, 宋代易學の硏究 (東京: 明治圖書出版株式會社, 1955), p.317.

7) 사고전서, 주역본의의 제요(提要)가 이러한 관점을 제시한다.

8) 전경, 공사 1장 3절.

9) 정길영, ｢맹희의 사정괘설에 관한 연구｣, 도교문화연구 5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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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법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이렇게 재정립된 주천 도수는 ｢정역시대 

팔괘도｣가 후천 개벽의 세상이자, 인존(人尊)의 시대임을 밝힌 것이다. 

또한 태극도통감의 ｢취지서｣와 ｢기원｣에서는 무극과 태극, 태극으로

부터 팔괘에 이르는 생성론을 서술하고 있다.10) 

이렇게 보면, 대순사상의 후천개벽은 역학의 사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태극도통감에서는 무극에서 팔괘에 이르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11), 이는 주역 ｢계사｣ 11장의 “是故,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

儀生四象, 四象生八卦.”라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 태극도통감 말미

에 수록된 ｢복희시대 팔괘도｣, ｢문왕시대 팔괘도｣, ｢정역시대 팔괘도｣
에서, 앞의 두 도상은 송대 도서역의 ｢복희 팔괘도｣와 ｢문왕 팔괘도｣
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선ㆍ후천 개념은 역학 사상과 밀접

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역학의 선ㆍ후천 개념과 대순사

상에서 말하는 선ㆍ후천 개념은 그 의도와 목적, 해석에서 차이를 보

인다. 역학에서 선ㆍ후천 개념은 주역의 원리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

거나 역학의 발전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순사상에서 선ㆍ후

천 개념은 상제님의 공사에 의해 상극이 해소된 후천세계의 미래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신학적 관점에서 보여준다. 또한 

상제께서 복희시대로부터 정역시대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에서 해당 

시대의 신들을 봉하는 종교적 역사를 도상으로 표현한 것이 태극도

통감의 내용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선ㆍ후천 개념은 상제님의 공

사에 의해 구현된 선천과 후천 세계를 역학의 도상을 빌려 표현한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순사상을 다룬 연구 논문들에서는 후천 선경의 원리들을 다룬 논

문들은 그 수가 상당하다.12) 대순사상에서 선천과 후천의 의미를 원

10) 이와 관련하여 차선근은 ｢정역사상과 대순사상 비교연구: 우주론을 중심으로｣, 종
교연구 60 (2010)에서 “대순사상의 우주론은 주역의 우주론, 그리고 태극에서 음양
과 오행이 나와 만물을 생성한다고 하는 주돈이의 신유학 우주론과 일면 같은 구조
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차선근, 현대종교학과 대순사상: 비교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박문사, 2023), p.98.

11) 太極道通鑑,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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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반본(原始反本)의 개념틀에서 다룬 논문도 그 양이 상당하다.13) 그

러나 대순사상의 선천과 후천 개념을 역학의 개념으로 직접적인 비교

를 진행한 것은 없다.14) 따라서 이 논문은 역학에서 사용된 선천과 

후천 개념이 대순진리회에서는 어떤 지평에서 논의되며, 그 의의가 무

엇인지를 해명하기에 학술적인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동양 전통 사상에서 선천과 후천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역사를 서술한 뒤, 역학에서 선천과 후천이 도입되며 

정착하는 과정과 그 개념적 의미를 서술하고자 한다. 아울러 역학에서 

선ㆍ후천 개념을 정리할 때, 이봉호의 연구 논문 중에서 일부를 가져

와 논의를 진행한다.15) 이러한 전제들로부터 전경과 태극도통감
에 나타난 선천과 후천의 의미를 해명하면서, 역학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대순사상의 선ㆍ후천 개념을 해명하기 위해, 송대 역학에서 선ㆍ후

천 개념과 그에 따른 도상, 태극도통감에서 사용되는 선ㆍ후천과 역

학 도상으로 한정한다.

12) 고남식, ｢전경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원리: 후천선경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순
사상논총 2 (1997); 김정태, ｢후천개벽에 따른 미래관: 원시반본의 원리를 중심으로｣, 대순회보 22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1); 김형기, 후천개벽사상연구 (파주: 
한울, 2004); 이경원, ｢한국 근대 신종교에 나타난 선ㆍ후천론의 특질｣, 신종교연구 
4 (2001); 배규한, ｢대순사상의 도통진경과 이상세계에 대한 현대적 이해｣, 대순사상
논총 5 (1998); 이경원, ｢도통진경의 사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5 
(1998);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개벽과 지상선경｣, 신종교연구 29 (2013).

13) 전경에도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개
벽의 시대와 원시반본이 결합된 문장이므로, 후천 개벽의 세계를 원시반본이라고 이
해하면, 선천과 후천 개념이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시반본
을 무엇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원시반본의 성격에 대
해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차선근은 ｢종교언어로서의 ‘원시반본
(元始返本)’ 개념 재검토｣라는 논문에서 잘 정리하면서, 종교언어로서 원시반본을 이
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太極道通鑑에 대한 대순진리회 연구자들의 연구가 부족한 것은 대순진리회의 종
통 흐름에서 증산, 정산, 우당이 명확하게 역학의 도상을 선후천과 관련하여 설명한 
공식적인 문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당의 <훈시> 등에서 태극도통
감에 대한 해설이 나타난다. 우당의 <훈시>를 기준으로 태극도통감의 원문과 내
용은 정본화 될 필요가 있다.

15) 이봉호, 정조의 스승, 서명응의 철학 (고양: 동과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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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ㆍ후천 개념의 형성과 도교의 선ㆍ후천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이라는 용어는 동양 사상사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도교(道敎)에서의 선천과 후천이다. 도교에서 기론(氣論) 체계

가 정립되면서, 선천의 원기(元氣)로부터 이 세계가 발생한다는 발생

론이 성립한다. 이러한 발생론에서 자연스럽게 선ㆍ후천의 논리가 성

립한다. 도교의 기론은 당대(唐代)에 이르러 내단(內丹) 수련이론으로 

정립되고, 내단 수련에서 후천의 몸을 수련해 선천의 원기 상태를 회

복하는 것이 수련의 목표가 된다. 둘째는 역학(易學)에서 선천과 후천

이다. 북송시기에 소옹(邵雍)은 진단(陳摶)이 정역심법(正易心法)에
서 말한 ‘선천’이라는 용어를 가져와 도상을 통해, 선천역의 원리를 

추구한다. 소옹의 이러한 이론을 주희(朱熹)가 수용하면서 선천역과 

후천역이 역학에서 하나의 범주가 되며, 이는 송대 역학의 특징으로 

자리한다. 송대 역학에서는 복희의 역은 선천의 역이며, 문왕과 주공, 

공자의 역은 후천의 역이 된다. 셋째는 철학적 의미에서 시간 구분론

에서 선천과 후천이다. 북송시기에 역학에 사용된 선천과 후천 개념이 

역사적 시간에 적용된다. 역학에서 선ㆍ후천을 기준으로 삼아 소옹은 

복희로부터 요순시대를 선천으로, 요순 이후를 후천의 세계로 규정한

다. 반면에 주희는 문왕을 기준으로 복희로부터 문왕에 이르기까지를 

선천으로, 문왕 이후를 후천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역사적 시간에서 

선ㆍ후천이 다른 것은 두 학자가 ｢하도(河圖)｣와 ｢낙서(洛書)｣를 이해

하는 관점의 차이, 역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선천과 후천 개념이 형성된 발원지는 도교이다. 도교에서는 

선천과 후천 개념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기론적 체계를 형성하

거나 수련의 체계를 형성한다. 게다가 도교에서는 그 경전의 제목에서 

선천과 후천을 사용하기도 하고, 도교 교단에서도 선천이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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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교파의 명칭으로 삼기도 한다.16) 

초기 도교 경전인 태평경(太平經)에도 선천 원기17)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노자에서 기원한 것이다. 노자 25장의 경문에는 

천지보다 앞선 존재로 ‘무엇인가 섞여 이루어진 것’이 제시된다.18) 

‘무엇인가 섞여 이루어진 것’에 대한 주석들은 형체 없이 혼돈하면서

도 만물을 이루어 내는 어떤 것19)이거나, 그것으로부터 만물이 이루

어지는 것20)이거나 무명의 대도21)라고 주석한다.

이러한 주석에서 ‘형체 없이 만물을 이루어 내는 어떤 것’은 시간적

으로도 천지보다 앞서며, 개념적으로도 천지보다 앞서고, 존재론적으

로도 천지에 우선하는 존재이다. 이로부터 선천은 현실 존재자들보다 

우선하는 어떤 존재, 현실 존재자들의 근거로서 어떤 존재를 형용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다. 여기에다 노자 42장의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의 내용에 따라 우주 발생론이 성립하면서, 도교에

서는 기론적 의미에서 선천과 후천 개념이 탄생한다. 

이처럼 선천 원기 개념과 우주 발생론이 결합하면서 도교의 내단 수

련에서 선천은 회복해야 할 대상이거나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된다. 필

자가 파악하기로는 최초로 선천이라는 용어가 도교의 이론과 관련해서 

등장한 것은 최희범(崔希範)의 입약경(入藥鏡)이다. 최희범은 당대 

인물로 정(精)ㆍ기(氣)ㆍ신(神)을 연단의 대상으로 삼은 인물이다. 그는 

입약경의 서두에서 선천기와 후천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선천과 후

천을 구분한다.22) 이를 두고 오류선종(伍柳仙宗)에서는 ‘先天炁’를 

16) 도교 경전에서 선천이라는 표제를 삼는 책은 너무 많아 거론할 수 없다. 하나만 예
를 들면, 元始說先天道德經註解과 같은 책이다. 도교 교파에서 선천을 자신의 교파 
이름으로 삼는 것도 여럿이지만 대표적으로 하나의 교파만 거론하면 先天道派이다.

17) 태평경 신부(辛部), “胞中之子, 在胞中而能得氣者, 乃是自然之氣, 卽先天元氣.”

18) 노자 25장, “有物混成, 先天地生.”

19) 노자하상공주 25장 주석, “謂道無形, 混沌而成萬物, 乃在天地之前.”

20) 노자왕필주 25장 주석, “混然不可得而知, 而萬物由之以成, 故曰“混成”也. 不知其
誰之子, 故先天地生.”

21) 노자상이주 25장 주석, “歎無名大道之巍巍也, 眞天下之母也.”

22) 入藥鏡, “先天炁, 後天炁, 得之者, 常似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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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에 앞서 있는 무형한 기로, 유형한 천지를 생성하고, 유형한 나를 

생성하는 원기(元炁)로 파악한다.23) 이처럼 무형의 기로서 유형의 천

지와 나를 생성하는 원기를 선천기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후천기(後天

炁)는 하늘이 생긴 뒤에 있는 것으로, 천형이 있고 난 이후의 사물임을 

말한 것으로, 나에게 몸이라는 형체가 있는 상태이다.24) 이러한 분류

에 의하면, 선천은 후천의 천지를 생성하며 나의 몸을 생성하는 원기

이고, 후천은 천지가 생성된 이후의 나의 몸이 된다.

이를 정ㆍ기ㆍ신의 관점에서 보면, 태극이 음양으로 변하면 신(神)

과 기(炁, 선천기)로 나뉘는데, 이 신과 기가 음양이다. 음과 양에 모

두 동정(動靜)이 있어서 서로 작용한다. 이는 둘이 넷으로 나뉘는 과

정이다.25) 음양이 동정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태는 후천의 상태에 속

하고 이 과정은 호흡에 의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선천의 기가 후천의 

기로 전환된 것이다.26) 이 때문에 후천기를 호흡의 기로 규정한다. 

결국 기의 관점에서는 선천은 원기이고 후천의 기는 호흡의 기이다. 

선천의 기는 정으로도 변화하는데, 음양이 교감을 하는 상태에서 

선천의 기가 동해서 후천의 무형한 기가 되고, 이때 색욕을 느끼게 되

면 후천의 유형한 기로 전환하게 된다고 본다. 이 선천의 기는 선천의 

원정(元精)의 상태로 있다가 음양의 동정과 교감이 일어나는 후천의 

상태에 이르면, 선천의 기가 동해서 후천의 정으로 변화한다는 논리이

다.27)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맑고 지극히 고요한 호칭인 선천이, 바

뀌어 후천의 유형한 호흡이 되는 것을 모르는데 이것이 선천이

23) 伍柳仙宗, ｢先後天二氣直論｣, “然所谓先天炁者, 谓先于天而有無形之炁, 能生有形
之天, 是天地之先天. 即是能生有形之我者, 生我之先天也. 天从元炁所生, 我亦从元炁
所生.”　　 　 

24) 같은 책, “所谓後天氣者, 後于天而有, 言有天形以後之物, 即同我有身以後有形者也.”

25) 같은 책, “是言太極一中分阴阳爲二, 神, 炁是也. 陰陽俱有動静, 故相乘, 如二分四之說.”

26) 같은 책, “世人乃不知先天爲至淸至静之稱, 所以變而爲後天有形之呼吸者, 此先天也.”

27) 같은 책, “自交感之精而論, 由先天之炁動而爲先天無形之精. 觸色流形, 變而爲後天有
形之精, 是精之常理也, 皆人道, 若此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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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이 움직여 선천의 무형한 정이 되는 것을 모르는데 이

것도 선천이며, 그것이 변화하여 후천의 유형한 정이 되는 것도 

모르는데, 이것도 선천이다. 이것들이 순행의 이치이다.28) 

선천의 상태가 후천의 호흡기로 형체가 있는 정으로 전환되지만, 

이 후천 기와 정은 선천이 변화하여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

환은 자연스러운 순행(順行)의 흐름이다. 그렇다면 이 선천은 변화하

기 이전과 이후에도 우리의 몸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후천의 

상태에서 선천을 회복하는 도교적 수련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선천의 

기를 회복하여 신과 기를 합일해내는 것이 도교의 내단수련이다. 이 

과정은 후천에서 선천으로의 역행(逆行)의 과정이다.

Ⅲ. 송대 역학에서 선ㆍ후천 개념

이제 역학에서 선ㆍ후천 개념을 확인해 보자. 역학에서 선천과 후천

에 대한 구분의 출발점은 소옹(邵雍)으로 본다. 이봉규는 소옹의 선천 

개념은 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에서 처음 제시되었지만, 소옹 문인들

의 기록으로 보이는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의 ｢관물외편(觀物外篇)｣
을 거치면서 선천과 후천이라는 역학의 체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변

환되며, ｢관물외편｣에서 ‘선천을 심(心)으로 후천을 적(迹)’으로 이해하

는 소옹의 사유 역시 문인들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으로 본다.29)

이봉규의 주장은 역학사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논리, 즉 소옹이 건

괘(乾卦) 문언전(文言傳)의 “先天而天不違, 後天而奉天時, 天且弗違.” 

구절에서 선천과 후천을 개념화하였고, 주희가 이를 수용하면서 역학

28) 같은 책, “世人乃不知先天爲至淸至静之稱, 所以變而爲後天有形之呼吸者, 此先天也. 動
而爲先天無形之精者, 亦此先天也. 化而爲後天有形之精者, 亦此先天也. 此順行之理也.”

29) 이봉규, ｢소옹철학을 형성하는 도가적 사유와 유가적 사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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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선천역과 후천역이라는 범주가 탄생하였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역학사에서 선천과 후천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위와 같지

만, 필자는 소옹이 선천과 후천을 역학에 도입한 것은 진단(陳摶)의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 오대(五代)시기 말의 도사 진단은 정역심법

(正易心法)에서 이미 ‘선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선천이라는 의미를 복희가 괘를 그리기 이전의 마음 상태, 마음자

리로 상정하였다. 진단은 역학의 진리를 추구하려면, 문왕이나 주공, 

공자의 말이 아니라 복희씨의 마음자리로 나아가야만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30) 또 진단은 선천이라는 용어를 직접 도출하면서,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섞이고, 이러한 섞임이 32개의 음과 32개의 

양이 섞이는데 이르러 64괘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천이라고 보았다.

옛사람들은 어떻게 역을 보았는가! 선천(先天)의 뭇 괘들은 

처음에는 1음과 1양이 서로 섞이고, 다음에는 2음과 2양이 서

로 섞이며, 수를 거듭하여 32음과 32양이 서로 섞이는 데 이르

렀다.31)

정역심범의 이 내용은 그대로 소옹에 의해 수용된다. 소옹은 황
극경세에서 “선천학을 높이고, 획전역을 회통함(尊先天之學, 通畫前

之易)”을 자신의 역학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한다.32) 이 문장에서 선

천학이란 진단이 말하는 선천역이고, 획전역이란 진단이 말한 복희가 

괘상을 획으로 그리기 이전의 마음자리를 의미한다. 소옹은 이러한 역

학 연구의 목적을 통해, 주역 이전의 역, 즉 복희역의 원래적 구조

인 선천역을 해명하려 한다.

소옹이 파악하고자 한 ‘복희역’은 주역이라는 책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다. 소옹이 파악한 선천역이란 복희가 괘획을 그림으로 그리기 이

30) 정역심법 41장, “易之爲書, …良由未得悟耳. 果得悟焉, 則辭外見意, 而縱横妙用, 
唯吾所欲, 是爲活法也. 故曰學易者, 當於羲皇心地中馳騁, 無於周孔言語下拘攣.”

31) 정역심법 41장, “古人何以見易乎! 以至先天諸卦, 初以一陰一陽相間, 次以二陰二
陽相間, 倍數至三十二陰三十二陽相間.”

32) 余敦康, 漢宋易學解讀 (北京: 華夏出版社, 2006),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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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마음 상태[畫前易]와 선천의 여러 괘들이 1음과 1양이 서로 섞

여 32음과 32양이 서로 섞이는 데 이르는 것임을 파악해, 괘획으로 

그리는 상태[畫卦]까지의 과정에 해당한다.33) 

이 과정에서 복희가 획으로 괘를 그리기 이전의 마음 상태를 두고 

소옹은 “선천의 학은 심법”이라고 규정한다.34) 당연히 소옹이 “선천의 

학은 심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진단의 선천역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이

다. 이에 대해 이원국은 진단이 불교 선종(禪宗)의 “唯心이 法”이라는 

관점을 수용하고, 전통 역학(易學)의 음양 관념과 도가와 도교의 다양

한 이론을 수용하여 선천학(先天學)을 수립하는데, 이때 선천학을 심법

(心法)으로 규정한다.35)라고 밝히고 있다. 이원국의 분석은 타당하다. 

진단의 정역심법에서는 선불교의 개념과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러한 영향으로 복희의 마음자리라는 용어가 도출되기 때문이다.36)

소옹의 이러한 선ㆍ후천에 대한 구분은 주희에 의해 수용된다. 주

희는 선천역을 우주생성의 본원이자, 천지간에 존재하는 만물이 따라

야만 하는 객관적인 법칙으로 파악하고, 자연의 도로 파악했다. 이에 

반해 문왕ㆍ주공과 공자의 역은 자연의 도에 대해서 일종의 주관적 

인식과 이해를 거쳐낸 것으로 인간의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 조직되고 

편성된 인위적 기호체계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문왕ㆍ주공과 공자의 

역은 후천역이라는 것이다. 

주희는 복희가 괘를 획으로 그리기 이전[畫前]의 상태에서 괘를 그

리는[畫卦] 단계까지를 선천역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존재자가 따라야 

하는 자연의 도라고 본다. 반면에 문왕과 주공의 역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기호화되고 조직되며, 괘사나 효사처럼 말을 붙여 생활에 쓰일 

수 있게 변화해낸 것이라고 본다. 즉, 문왕이 ‘乾, 元亨利貞’이라거나, 

‘坤, 元亨利牝馬之貞’이라고 하는 괘사를 짓거나, 주공이 ‘初九, 潛龍 

33) 이와 관련해, 이봉호, ｢진단과 소옹의 역학의 관련성｣, 도교문화연구 25 (2006). 

34) 皇極經世書, ｢觀物外篇｣ 下, “先天之學, 心法也.”

35) 李遠國, ｢陳摶易學思想探微｣, 道敎文化硏究 11 (1997).

36) 마의도자ㆍ진단, 정역심법, 이봉호ㆍ이대승 옮김 (서울: 파라북스, 2022) 해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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勿用’이라고 하거나, ‘初六, 履霜 堅氷 至’라고 하는 효사를 지은 것은 

당시 발전된 생활에 필요에 따라 말을 덧붙인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

러나 문왕과 주공의 역이 占을 치는 데 중점이 있었으므로, 도덕적으

로 해석할 필요가 제기되자, 공자는 문왕과 주공의 말들에 도덕적 의

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를 주희는 “문왕의 마음은 이미 저절로 복희의 너그럽고 막힘없

는 마음과 같지 않게 되어 급하고 긴요한 것을 말하였고, 공자의 마음

은 문왕의 관대한 마음과 같지 않아 또 급하고 긴요하게 도리를 말한 

것”37)이라고 한다. 주희는 문왕과 공자의 후천역은 당시의 시대적 요

구에 부합한 것으로 새롭게 역을 해석해내는 과정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선ㆍ후천에 대한 개념적 구분은 자연의 도를 따라 획괘

를 한 선천역과 인간의 일용적 목적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기호화되

고 해석된 후천역으로 구분된다. 

역학에서 선ㆍ후천 개념의 구분이 확정되고 나서, 선ㆍ후천 개념은 

역사적 시간 개념으로 그 의미를 확대한다. 앞서 선ㆍ후천의 구분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대적 구분이 드러났지만, 주희는 문왕과 주공을 기

준으로 선천과 후천을 구분한다. 복희로부터 문왕에 이르는 시기는 선

천의 세상이고, 문왕 이후는 후천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주희의 이러

한 구분은 역학적으로는 두 가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복희가 ｢하도｣
에 기초해 획괘한 자연역이 시대와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개변되어야 

하고, 그 개변은 문왕과 주공에 의해 진행되었기에, 문왕과 주공을 기

준으로 인위역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낙서｣ 때문이다. 주희는 ｢낙
서｣ 역시 자연역의 일종으로 본다. 복희의 때에 하수에서 용마가 나왔

고, 복희가 용마의 등에 그려진 그림을 기준으로 ｢하도｣를 그려냈고, 

｢하도｣가 팔괘를 그리게 한 기준이라는 점38)에서 용마의 등에 그려진 

｢하도｣가 자연역이듯이, 우왕의 때 낙수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그려진 

37) 朱子語類 권66, “文王之心, 已自不如伏羲寛濶, 急要說出來, 孔子之心, 不如文王之
心寛大, 又急要說出道理來.”

38) 尚書, 孔安國의 주석, “是伏羲氏王天下，龍馬出河，遂則其文以畫八卦，謂之河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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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의 그림도 자연역에 속한다는 것이다.39)

이상으로 살펴본 선천과 후천 개념의 탄생과 발전은 도교에 의해 

선ㆍ후천 개념이 탄생되고, 이를 소옹이 역학으로 가져와 선천역과 후

천역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선천과 후천 개념의 성립과 발

전에서 지적할 것은 도교에서는 후천에서 선천을 추구하는 수련이론

을 확립했다는 점이며, 역학에서는 후천 역의 원리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천역이 탐구되고 추구되었다는 점이다.

Ⅳ. 태극도통감(太極道通鑑)의 도상에서 선ㆍ후천

북송 초기의 이학자(理學者)들은 이러한 선ㆍ후천역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도상(圖象)에 적용한다. 소옹, 주돈이, 주희로 이어지는 북송 

이학자들은 모두 도상을 사용해 후천에서 선천의 역학 원리를 해명한

다. 이러한 역학의 연구 경향을 학계에서는 도서역(圖書易)이라고 지

칭한다. 역학에서 선천과 후천, 선천과 후천을 도상을 통해 연구하는 

것을 ‘선천학’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선천학이란 ｢하도｣와 ｢낙서｣를 

중심으로 한 도서역과 그것에 대한 해석들[象數]을 의미하고, 문왕의 

후천역과 대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도서역에 한정하여 선천학을 말할 때는 복희의 문자가 없는 네 가지 

도상[無文字 四圖]을 중심으로, 첫째 복희가 ‘괘획을 하기 이전의 상태

[畫前易]’와 둘째 ‘괘획은 하였으나 그것에 대한 언설이 없는 상태의 

역[無文字易]’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하도｣를 파악하는 복희의 마음자

리에 해당하고, 후자는 복희가 ｢하도｣를 근거로 획괘하였지만 문자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문왕의 후천역은 ｢문왕팔괘차서도｣와 ｢

39) 尚書, ｢洪範｣, “天與禹洛出書，神龜負文而出，列於背，有數至於九. 禹遂因而第之，
以成九類，常道所以次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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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왕팔괘방위도｣로, 복희가 그린 괘와 도를 개혁(改革)하여 이미 이루

어진 64괘와 이 괘들을 차서도와 방위도로 재구성하고, 괘와 효에 말

을 덧붙이여 설명하면서 인간사의 일들에 적용한 역을 의미한다.

주희는 “소옹의 설에 의하면 선천이란 복희가 그린 역이고, 후천이란 

문왕이 연역한 역이다. 복희의 역은 애초에 문자가 없이, 하나의 도상

(圖象)에 상(象)과 수(數)가 깃들어 있을 뿐이지만 천지만물의 이치와 

음양 시종의 변화가 갖추어져 있다. 문왕의 역은 바로 지금의 주역으
로 공자가 이를 풀어 역전을 지은 것이 이것이다. 공자는 문왕의 역

에 말미암아 역전을 지었기 때문에 공자가 논한 것은 당연히 문왕의 역

을 위주로 하였다.”40) 라고 한다. 주희의 구분에 의하면 복희의 역은 

선천역이 되고, 문왕과 공자의 역에 대한 연역은 후천역이 된다.

특히 주희는 주역본의의 첫머리에 아홉 개의 도상을 싣고 있다. 

이 도상들은 이는 주희가 파악한 선천역에서 후천역으로 이어지는 易

學史이다. 이 도상들은 ｢河圖｣, ｢洛書｣, ｢伏犧8卦次序圖｣, ｢伏犧8卦方

位圖｣, ｢伏犧64卦次序圖｣, ｢伏犧64卦方位圖｣, ｢文王8卦次序圖｣, ｢文王

8卦方位圖｣, ｢卦變圖｣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도상들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선천과 후천의 구분이다. 주희

는 ｢하도｣와 ｢낙서｣는 ‘자연의 역’, 즉 선천역으로 이해한다. ｢하도｣와 

｢낙서｣는 복희나 우임금이 그려낸 것이 아니라, 용마나 신령스러운 거

북의 등에 그려진 무늬 배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이 무늬 배

열은 복희가 그 상과 수를 기초로 ‘畫八卦’를 하거나(｢하도｣) 우임금이 

‘成九類’를 하는 근거이다(｢낙서｣). 즉 상과 수의 근거이자 역을 짓게 

되는 근거라는 점이다. 이를 ‘畫前易’이라고 부른다.

다음의 단계는 복희가 ｢하도｣의 오묘한 자연의 도상을 보고 획을 그

린 역으로 ｢복희8괘차서도｣, ｢복희8괘방위도｣, ｢복희64괘차서도｣, ｢복
희64괘방위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문자가 없는 네 그림[無文字

40) 朱子大全 권38, ｢答袁機仲｣, “據邵氏說, 先天者伏羲所畫之易也, 後天者文王所演
之易也. 伏羲之易, 初無文字, 只有一圖以寓其象數, 而天地萬物之理, 陰陽始終之變具
焉. 文王之易卽今之周易, 而孔子所爲作傳者是也. 孔子旣因文王之易以作傳, 則其所論
固當專以文王之易爲主, 然不推本伏羲作易畫卦之所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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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圖]’이라고 부른다. 다음으로는 문왕이 복희가 그린 괘도를 연역하여 

인간 일상에 적용한 것으로, ｢문왕8괘차서도｣와 ｢문왕8괘방위도｣가 이

에 해당한다. 이것이 지금의 주역으로 후천역에 속한다. 그리고 공자

가 문왕의 역을 기초로 역전을 짓고 괘 자체의 변화로 새로운 괘가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는 ｢괘변도(卦變圖)｣를 말하였는데, 이 역시 후천

역에 속한다.

송대 도서역에서 도상들의 선ㆍ후천을 정리하였으므로, 이제 도상

들을 가지고 말해보자. 태극도통감(太極道通鑑)의 도상 중에 ｢복희

시대팔괘도｣와 ｢문왕시대팔괘도｣는 송대 도서역의 도상들과 비슷하다. 

이 중에서 먼저 ｢문왕시대팔괘도｣와 역학에서 ｢문왕팔괘도｣를 비교해 

보자. 역학에서 ｢문왕팔괘도｣는 ｢설괘전｣ 제5장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乾, 勞乎坎, 成言乎艮.”의 내용을 

도상으로 그린 것이다. 이 내용을 도상으로 그린 것에 대해 주희는 
주역본의에서 소강절이 한 말을 끌어와 “이 괘(卦)의 자리는 바로 문

왕(文王)이 정한 것이니, 이른바 후천(後天)의 학(學)이란 것이다.”라

고 한다.41) 주희의 이 말은 8개의 괘를 왜 이렇게 배치하였는지에 대

한 기준이 모호하여42) 이에 대한 이유로 괘의 자리를 문왕이 정한 것

이라는 소옹의 말을 끌어와 해명한 것이다.

송대 도서역이 주역의 근거를 찾기 위해 탄생하였고, 이를 역학 

발전사의 흐름으로 재정리되면서, 선천역과 후천역의 구분을 탄생시켰

다면, 태극도통감은 전경의 선후천 개념을 역학의 도상으로 해명

하면서 종교적 의미에서 후천개벽을 설명하기 위해 역학의 도상을 사

용하고 있다. 이는 도서역에서 말하는 선후천 개념과 다르다. 태극도

통감이 선천과 후천을 설명하기 위해 역의 도상을 차용하지만, 그 의

미는 역학의 의미를 넘어서 종교적 지평에서 새롭게 해석된 도상이다. 

태극도통감의 선후천 개념과 도상은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 후천개

41) 周易本義, ｢설괘전｣ 5장에 대한 주희의 주석, “帝者 天之主宰. 邵子曰 此卦位, 
乃文王所定, 所謂後天之學也.”

42) 周易本義, ｢설괘전｣ 5장, “此章所推卦位之說, 多未詳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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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열어 낸 공사들의 결과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송대 도

서역의 도상은 천지의 도수와 관련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태
극도통감의 도상과 차이를 보인다. 태극도통감의 도상은 상제에 의

해 천지의 도수가 조정되고 그에 따른 신들을 봉(封)하여 준 신학적 

성격의 도상이다. 이 때문에 태극도통감의 매 도상과 그에 대한 설

명에서는 역법(曆法)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는 태극도통감이 상

제의 공사와 관련된 도상임으로 나타내는 종교적 의미의 도상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극도통감의 도상은 역학의 도상과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전제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전제로부

터 도상들을 설명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 의미에 대해서는 맺음말에

서 정리하고자 한다. 

태극도통감의 ｢문왕시대팔괘도｣의 도상과 그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태극도통감의 ｢문왕시대팔괘방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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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상의 왼쪽은 그 명

칭을 의미하는 “문왕시대는 신을 땅에 봉하였다[文王時代 神封於地]”

라는 문장을 표제어로 삼고 있다. 이 표제어의 문장에서 “奉”은 “封”

의 오기이다. 이하 도상의 표제어에 있는 “奉”도 모두 “封”의 오기이

다. 왜냐하면 상제님은 절대 신격이기에 우주의 운수를 바꾸면서, 해

당 시대에 맞는 신을 천과 지, 인에게 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

문이다.43) 

도상의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사정(四正)인 북남동서에

는 감괘, 리괘, 진괘, 태괘를 배당하고, 사유(四維)인 동남방위에는 손

괘, 동북방위에는 간괘, 서남방위에는 곤괘, 서북방위에는 건괘를 배

당하고 있다. 역학에서 사정괘(四正卦)는 한나라 시기 역학과 역법(曆

法)이 결합되고 나서, 주천도수를 상정하거나 24절기의 운행을 설명

할 때, 중심축이 되기에 그 매우 중요한 방위이자 자리로 이해된다.44) 

그러나 송대 이학자들은 한나라 시기 역학을 상수학으로 규정하며, 한

나라 학자들이 역법과 결합된 것을 비판적으로 본다. 송대 이학자들은 

역학을 의리적으로 해석하면서, 역학과 역법을 분리한 상태에서 역학

의 원리를 추구하기 위해 도서역이라는 분야를 발전시킨다. 이는 이학

자들이 역학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해명하려고 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후천역인 주역(周易)의 원리를 찾기 위

한 노력으로 선천역을 추구한 것이다.

그리고 팔괘에는 각각의 숫자가 병기되어 있다. 도상의 오른쪽에는 

43) 대순진리회의 “훈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奉”은 모두 “封”의 오기임이 분명
하다. 이하 “훈시”의 말씀 사례를 옮겨본다. 

  “복희 때는 신봉어천(神封於天), 문왕 때는 신봉어지(神封於地), 지금은 신봉어인(神封
於人)이 된다.” <88. 10. 26>

  “복희(伏羲) 선천에는 신봉어천(神封於天)이어서 하늘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해나갔고 
문왕(文王) 후천에는 신봉어지(神封於地)로 땅이 모든 걸 맡아서 해나가니 집 자리
나 방위를 보았다. 이제는 신봉어인(神封於人)이다. 사람이 모든 걸 맡아서 해나간
다.” <89. 5. 19>

  “옛날에는 신봉어천(神封於天)이고 지금은 신봉어지(神封於地)이며 앞으로는 신봉어
인(神封於人)이다. 신명을 사람에게 봉하니 도통이라는 것이다. 후천에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해 나가고 사람에 의해 돼간다.” <91. 5. 1>

44) 정길영,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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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熱陰 夏, 萬物自生, 夏運火神司命, 水火旣濟, 東北爲上, 地尊時代, 西

南爲下”라는 문장45)으로, 이 도상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넷째는 아

랫부분에 이 도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붙어 있다.

도상의 오른쪽 문장들의 의미를 풀이하자면, 문왕시대를 상징하는 

팔괘도는 뜨거운 여름의 세상에 해당한다.[여름:熱陰] 여름은 만물이 

자생하는 시기다[夏, 萬物自生]. 이 세상의 주천 도수의 운행은 화신

이 명을 맡고 있다.[夏運火神司命] 수(水)를 상징하는 감괘와 화(火)를 

상징하는 리괘가 위아래에 위치하여, 수화기제의 괘상[ ]을 이룬다.

[水火旣濟] 동북방위에 위치한 괘상은 간괘이고, 서남방위에 위치한 

괘는 곤괘인데, 동북방위가 위가 되고, 서남방위가 아래가 된다.[東北

爲上, 西南爲下] 이 도상은 지존시대이다.[地尊時代] 

‘지존시대’라는 규정은 표제어에 해당하는 “문왕시대에는 신을 땅에 

봉하였다[文王時代 神封於地]”46)라는 문장과 결합하면, 그 의미가 분

명하다. 그리고 도상의 아래에는 도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도상은 문왕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문왕의 시대는 24절기 

중에서 춘분의 괘위(卦位)를 기준으로 괘의 자리를 나누었기에 건곤괘

는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리감괘가 정위에 위치하고, 진태괘가 용사

(用事)가 된 도상의 구조를 설명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바르게 합한 짝은 리괘와 감괘 뿐이다. 리괘와 

감괘는 화와 수를 상징하므로 이 도상에서는 이들이 상극관계이지만 

화의 위에 수가 자리하므로, 수는 조화롭고 화는 타올라 리화가 왕

(旺)의 자리에 거하기에 화신(火神)이 사명을 맡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세상의 구조에서 문제는 천지가 자리를 잃고 음양이 어지럽게 섞이게 

되며, 이 결과로 선과 악이 혼동되어 군자의 도는 소멸하고 소인의 도

는 자라게 된다. 소인의 도가 횡횡하면, 대도가 숨게 되니, 노자와 석

45) 이 문장에 대한 우당의 해석은 “火水未濟. 離南坎北, 震東兌西, 神封于地, 熱陰夏, 
未完成, 金龜” <79. 7. 26>이다. 이렇게 보면, 필사본 太極道通鑑과 그에 대한 대
순진리회의 해석은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필사본 太極道通鑑의 원문을 사용하지
만, 이 문제는 차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46) “文王時代 神奉於地”와 이하에서 인용되는 “伏羲時代 神奉於天”, “正易時代 神奉
於人”에서 “奉”이라는 글자는 “封”의 오기임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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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같은 성인이 덕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 황극(皇極)이 텅 비게 

되었다고 말한다.47) 

이 도상과 설명에서 그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이 몇 가지 있다. 첫

째는 “水火旣濟”와 “地尊時代”라는 문장이다. ｢문왕시대 팔괘도｣의 도

상에서 정위(定位)에 해당하는 북과 남의 방위에서 바르게 합하여 짝

을 이룬 괘상은 감괘와 리괘뿐이다. 감괘와 리괘를 중첩하면 수화기제

괘[ ]가 된다. 

수화기제괘가 정위의 자리에 거처하는 것이 왜 “地尊時代”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역학의 의미에서 수화기제괘가 의미하는 바는 

감괘와 리괘가 합하고 사귀어 만물을 생성하는 때로 음양의 공을 이

룬 것에 해당한다.48) 만물이 생하였으므로, 만물을 길러야 하는 일들

이 필요하다.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은 곤괘에 해당한다. 이를 

｢설괘전｣ 5장 경문에서는 “致役乎坤”이라고 말한다. “致役乎坤”은 

“곤에서 일을 맡긴다”라는 의미이고, 주역본의에서 주희는 “곤(坤)

은 땅이니, 만물(萬物)이 모두 곤에서 길러짐을 이루므로 곤(坤)에 일

을 맡긴다”49)라고 풀이한다. 

만약 이와 같은 의미로, 수화기제와 지존시대를 말한 것이라면, ｢문
왕시대팔괘도｣는 괘상의 배열이 북남으로 수화기제의 괘가 배당되어 

만물이 생성하며, 만물을 길러 완성하는 역할을 곤(坤)이 담당하기에 

지존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곤을 중심으로 한 시대라는 의미이다.

둘째는 “東北爲上, 西南爲下”의 의미이다. 동북 방위에 해당하는 괘

는 간괘이고, 서남 방위에 해당하는 괘는 곤괘이다. 동북 방위의 간괘

가 위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지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3도 기울

47) 太極道通鑑, “此文王時代, 春分卦位, 乾坤退位, 離坎定位, 震兌用事. 震兌失其配
偶. 故不得居旺, 艮難爲東宮. 故亦失配偶. 俱不得居旺. 正合配偶者, 惟離坎而已. 離坎
雖云相克, 水在火上, 故水則氣和, 火則火熾, 故離火居旺, 是乃火神司命, 其爲理也. 天
地失位, 陰陽亂雜, 故善惡昆(混)同, 惡或福之, 善或禍之. 君子道消, 小人道長, 是故創
業之主, 英雄, 君臣皆爲英雄, 人臣盡小人, 全世界豪傑範圍也. 大道隱而功利作矣. 是以
素王不得位, 老君如來之聖, 隱德不見, 皇極虛無故也.”

48) 周易本義, ｢易序｣, “旣濟, 坎離之交, 合而交則生物, 陰陽之成功也.”

49) 周易本義, ｢說卦傳｣ 5장 주석, “坤也者, 地也, 萬物, 皆致養焉. 故曰致役乎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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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자전하기에 동북 방위가 위쪽이 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축의 기울기로 이루어진 땅의 형태가 “東北爲上, 西南爲下”

의 구조가 된다. 또한 간괘와 곤괘를 중첩하면, 산지박괘[䷖]가 된다. 

박괘는 효의 구성이 초효에서 오효까지 음효이고, 상효만 양효이다. 

이는 조만간 음에 의해 양이 소멸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를 기의 흐

름으로 보면 변화를 맞딱드린 상태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면, 후천의 개벽을 예시하는 도상이 된다.

그리고 이 도상에서 지적할 것은 ‘坎一’, ‘艮八’처럼 사정과 사유에 

배당된 괘들에 숫자가 각기 배당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왕시대 팔괘

도｣와 역학에서의 ｢문왕팔괘도｣는 사정(四正)과 사유(四維)에 팔괘를 

방위에 따라 배치한 것에서 차이가 없다. ｢문왕팔괘도｣에는 ｢문왕시대

팔괘도｣처럼 팔괘에 숫자의 조합은 없다. 

그렇다면 팔괘에 숫자 조합이 있는 것은 ｢문왕시대 팔괘도｣만의 특

징인가? 그렇지는 않다. ｢문왕팔괘방위도｣는 한나라에서부터 도상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한나라 중기 이후에는 다양하게 변주된다. 한나라 

시기 역위건착도(易緯乾鑿度)에서는 대대례기(大戴禮記)의 ｢명당

편(明堂篇)｣의 명당도(明堂圖)의 숫자를 가져와 사정과 사유의 팔괘방

위와 결합한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四正四維皆合於十五”라고 말하

면서, 이는 구궁(九宮)의 수와 합치된다고 말한다. 이를 도상의 변화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문왕팔괘도｣  <그림 3> ｢명당구궁도｣ <그림 4> ｢역수구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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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위건착도(易緯乾鑿度)의 ｢역수구궁도｣와 ｢문왕시대 팔괘도｣의 

차이점은 도상의 가운데를 음양의 결합상태를 의미하는 태극으로 그

렸다는 점이다.(이 문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다음으로 ｢복희시대 팔괘도｣와 ｢복희팔괘도｣를 비교해 보자. ｢복희

팔괘도｣는 소옹이 그린 것이다. 소옹은 ｢계사상｣ 11장에서 말한 “易

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이 生八卦.”를 태극에서부터 팔괘

의 생성 과정으로 파악해 이를 도상으로 그리고 이를 ｢선천팔괘차서

도｣라고 불렀다. 이 도상을 다시 둥글게 표현하여 ｢복희팔괘방위도｣를 

완성한다. 소옹이 그린 ｢복희팔괘차서도｣와 ｢복희팔괘방위도｣는 선천

도라고 불리게 되었고, ｢문왕팔괘방위도｣는 후천도로 불리게 된다. 소

옹은 ｢계사상｣ 11장의 문장을 태극에서 일음일양으로, 일음일양에서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의 사상으로, 사상에서 건태리진손감곤의 팔괘

로 전개해 간다. 소옹이 ｢복희팔괘차서도｣를 그리는 순서는 ｢계사상｣ 
11장의 “태극생양의”의 문장을 일음일양으로 그려낸다. 일음일양이 

다시 각각 일음일양을 생성하면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의 사상이 된

다. 사상에서 다시 일음일양을 생성하면, 팔괘가 된다는 것이다.50) 

소옹은 ｢복희팔괘차서도｣를 둥글게 배치하여 ｢복희팔괘방위도｣를 

그리는데, 건괘를 남방 정위에 배치하고 곤괘를 북방 정위에 배치한

다. 그리고 건괘를 포함해 건괘 계열의 네 개 괘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이는 천체가 좌선(左旋)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곤괘를 포함해 

곤괘 계열을 네 개 괘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이는 땅이 우선(右旋)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여겼다. 이렇게 팔괘를 배치하고 이를 ｢복희팔

괘방위도(伏羲八卦方位圖)｣라고 불렀다.

50) 이봉호, ｢진단과 소옹의 역학의 관련성｣, 도교문화연구 25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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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복희팔괘방위도｣ 및 ｢복희팔괘차서도｣

 

위의 도상 아래의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옹이 ｢복희팔괘도｣
를 그린 근거는 ｢설괘전｣ 3장의 경문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라고 밝히고 있지만, 왜 건이 남방 정위에, 곤이 북방 정위

에 위치하며, 감괘가 서방 정위에, 리괘가 동방 정위에 위치해야 하는

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주희는 태극에서 양의로, 양의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팔괘로 생성되어 갈 때, 건과 곤을 정방위에 위치

하게 하고 나머지 각 괘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말은 위의 도상 오른쪽의 차서도에서 건1, 태2, 리3, 진4, 손5, 감6, 간

7, 곤8의 순서가 ｢복희팔괘방위도｣의 배치 순서라는 것이다.51)

그리고 주희는 이러한 괘 배열은 자연이연(自然而然)한 원칙에 부합

하는 것이자 가장 정확한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이 원칙은 복희에 의해 

발현되었으며, 이 도상 역시 복희로부터 전수된 것이라고 말한다. 주희

의 이러한 학설에 따라 복희가 전한 이들 도상은 선천도 혹은 선천역이

51) 이와 관련해, 이봉호, 주역의 탄생 (서울: 파라북스, 2021) 11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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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리고, 문왕의 도상들은 후천도 혹은 후천역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제 태극도통감의 ｢복희시대 팔괘방위도｣의 도상과 그 설명 내용

을 가져와 보자. 이 도상도 그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6> 태극도통감의 ｢복희시대팔괘방위도｣

도상의 왼쪽은 그 명칭을 의미하는 “복희시대는 신을 하늘에 봉하

였다[伏羲時代 神封於天]”라는 문장을 표제어가 있고, 도상의 가운데

에는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사정(四正)인 북남동서에는 곤괘, 건괘, 리

괘, 감괘를 배당하고, 사유(四維)인 동남방위에는 태괘, 동북방위에는 

진괘, 서남방위에는 손괘, 서북방위에는 간괘를 배당하고 있다. 그리

고 팔괘에는 각각의 숫자가 병기되어 있다. 도상의 오른쪽에는 “本 

春, 萬物自生, 春運木神司命, 天地否卦, 西南爲上, 天尊時代, 東北爲下”

라는 문장으로, 이 도상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넷째는 아랫부분에 이 

도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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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의 오른쪽 문장들의 의미를 풀이하자면, 복희시대를 상징하는 

팔괘도는 봄의 세상에 해당한다.[본:春] 봄은 만물이 자생하는 시기다

[春, 萬物自生]. 이 세상의 주천 도수의 운행은 목신이 명을 맡고 있

다.[春運木神司命] 천(天)를 상징하는 건괘와 땅(地)을 상징하는 곤괘

가 위아래에 위치하여, 천지비괘의 괘상을 이룬다.[天地否 ] 이 세상

은 서남방위가 위가 되고, 동북 방위가 아래가 된다.[西南爲上, 東北

爲下] 이 도상은 천존시대이다.[天尊時代] 

그리고 도상의 아래에는 이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도상은 복희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24절기 중에서 동지의 괘 자리이기에 건곤괘가 

정방위에 위치하며, 감리괘가 일을 맡는다. 감괘와 리괘는 수와 화를 

상징하고, 감리괘가 동서로 정방위에 위치하여 수화상극의 형상을 이룬

다. 이러한 수화상극이 오래갈 수 없어, 진괘가 동궁에 자리하니 진목

이 왕의 자리에 거처하고, 이는 목신이 사명을 맡게 된다. 이 도상의 

구조는 천지가 정위(定位)하고 음양이 상배(相配)하여 선악이 분명하게 

경계 지워진 시대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자라나고 소인의 도는 사

그라들어 풍속이 순후하여 전 세계가 성인의 범위에 들게 된다. 이 세

상은 천지에 무극대도가 행해지고 황극이 가운데 들어있게 된다.52)

이 도상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은 분명하여 별달리 설명할 것

이 없다. 이 도상에서 천지는 제 자리에 위치하였고, 음양이 서로 짝

을 이루었기에, 이러한 천지의 구조를 따르면 군자의 도가 자라며, 무

극대도가 세상에 행해지는 조화로운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희가 자연이연(自然而然)하는 도상

의 모습이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 주희가 복희의 역을 자연역이라고 

지적하듯이, 이 도상의 구조는 인위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형

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52) 太極道通鑑, “此伏羲時, 冬至卦位, 乾坤定位, 坎離用事. 水火相克, 不得久遠, 震爲
東宮. 故震木居旺, 是乃木神司命也. 其爲理也. 天地定位陰陽相配. 故善惡分界, 善者福
之, 惡者禍之, 君子道長, 小人道消, 是故聖人作于上, 君子爲于下, 風俗淳厚, 全世界, 
聖人之範圍也. 天地無極大道行于世. 故皇極入于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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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정역시대 팔괘도｣가 필요하며, ｢복희팔괘도｣는 선천에 

해당하는가? 이것이 대순사상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

명하여야 후천개벽의 당위가 설명될 것이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정역시대 팔괘도｣를 가져와 보자. 태극도통감의 ｢정역시대 팔괘도｣
의 도상과 그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태극도통감의 ｢정역시대팔괘방위도｣

도상의 왼쪽은 그 명칭을 의미하는 “정역시대는 신을 인간에 봉하

였다[正易時代 神封於人]”라는 문장의 표제어가 있고, 도상의 가운데

에는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사정(四正)인 북남동서에는 건괘, 곤괘, 간

괘, 태괘를 배당하고, 사유(四維)인 동남방위에는 손괘, 동북방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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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괘, 서남방위에는 리괘, 서북방위에는 진괘를 배당하고 있다. 그리

고 팔괘에는 각각의 숫자가 병기되어 있다. 도상의 오른쪽에는 “哥乙 

秋, 萬物成熟, 秋運金神司命, 地天泰卦, 西南爲上, 人尊時代, 東北爲下”

라는 문장으로, 이 도상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넷째는 아랫부분에 이 

도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붙어 있다.

도상의 오른쪽 문장들의 의미를 풀이해 보자. 정역시대를 상징하는 

팔괘도는 가을의 세상에 해당한다.[가을:哥乙] 가을은 만물이 성숙하

는 시기다[秋, 萬物成熟]. 이 세상의 주천 도수의 운행은 금신이 명을 

맡고 있다.[秋運金神司命] 땅(地)을 상징하는 곤괘와 천(天)를 상징하

는 건괘가 위아래에 위치하여, 지천태괘의 괘상을 이룬다.[地天泰 ] 

이 세상은 서남방위가 위가 되고, 동북 방위가 아래가 된다.[西南爲上, 

東北爲下] 이 도상은 인존시대이다.[人尊時代] 

그리고 도상의 아래에 있는 설명을 보면, 이 도상은 24절기 중에서 

하지(夏至)의 괘 자리이므로, 곤건괘가 정방위에 위치하며, 간태괘가 

동서 방위에 위치하면서 상생의 관계에 놓인다. 그래서 서방에 해당하

는 태금이 왕의 자리에 거하니 금신이 사명을 맡게 된다. 또 리괘가 

곤괘의 위에 위치하고, 감괘는 간괘의 위에 위치하기에 수화가 서로 

해치지 않아 상극이 이치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 구조는 ｢설괘전｣ 
3장의 경문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八卦相錯”의 

내용과 같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것은 복희역과 같아서 극하는 것이 

없는 이치가 없어 더욱 태평한 운수이다. 음양이 짝을 얻고 오행이 상

생하며, 상하가 서로 고요하고 안팎이 편안하여 권력을 쟁탈하는 일도 

없는 평화로운 세계이다.53) 

상제께서 행한 천지공사로부터 전개될 세상은 인존시대이다. 인존시

53) 太極道通鑑, “此夏至卦位, 乾坤正位, 艮兌相生, 兌金居旺, 是乃金神司命, 其爲理
也. 離在坤上, 火乃炎上, 坎在艮上, 故水乃潤下, 二七互藏其宅, 故水火不相射, 全無相
克之理, 其爲理也.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然後八卦相錯, 旣本同
羲易而無克之理, 則尤其泰運也. 陰陽得配, 五行相生, 上下相靜, 內外寧逸, 無爭奪之
權, 微奧之勢, 雖不盡, 記覽者似自得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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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후천은 상극이 전혀 없는 상생의 시대이다. 따라서 ｢정역시대 팔

괘도｣는 후천의 세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태극도통감의 ｢정역시대팔

괘도｣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

射. 然後八卦相錯, 旣本同羲易而無克之理, 則尤其泰運也.”라는 문장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소옹은 ｢설괘전｣ 3장의 

경문인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을 근거로 ｢복희팔

괘방위도｣를 그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희는 ｢복희팔괘방위도｣의 

괘배열은 자연이연(自然而然)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역학의 ｢복희팔괘도｣를 그리는 근거가 되는 문장과 ｢정역시대 

팔괘방위도｣를 설명하는 문장은 동일하게 ｢설괘전｣ 3장이다. 이는 ｢정
역시대 팔괘도｣와 ｢복희팔괘도｣가 도상에서 다름에도 동일한 문장을 

근거로 삼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제기한 질문 ｢복희팔괘도｣의 도상이 의미하는 바는 천

지가 정위(定位)하고 음양이 상배(相配)하여, 군자의 도가 자라서 세계

가 성인의 범위에 들어 무극대도가 행해지는 세상인데, 왜 ｢정역시대 

팔괘도｣의 도상이 구현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연관하여 살펴보아

야 한다. 

도상적으로 ｢정역시대 팔괘도｣와 ｢복희팔괘도｣를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방위에서 괘 배열이 다름에도 ｢설괘전｣ 3장의 내용

을 가져와 말하면서, 도상의 근본은 복희역과 같다고 말한다.

<그림 8> 태극도통감의 

｢복희시대팔괘방위도｣ 
<그림 9> 태극도통감의 

｢정역시대팔괘방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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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괘의 괘 배열과 방위가 ｢복희팔괘방위도｣와 ｢정역팔괘도｣가 다르

긴 하지만. 두 도상은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然

後八卦相錯”의 문장 내용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두 도상에서 천지를 

상징하는 건괘와 곤괘는 남과 북, 북과 남의 정방위에 위치한다. 이것

이 “天地定位”에 해당한다. 두 도상에서 산과 연못을 상징하는 간괘와 

태괘는 서로 짝이 되어 마주 선 방위에 위치한다. 이것이 “山澤通氣”

이다. 두 도상에서 우레와 바람을 상징하는 진괘와 손괘는 서로 짝이 

되어 마주 선 방위에 위치한다. 이것이 “雷風相薄”이다. 두 도상에서 

수와 화를 상징하는 감괘와 리괘는 서로 짝이 되어 마주 선 방위에 

위치한다. 이것이 “水火不相射”이다. 

이렇게 보면, ｢복희시대 팔괘방위도｣와 ｢복희팔괘방위도｣는 괘배열

이 다르고, 괘들이 위치한 방위가 다르다. ｢복희팔괘방위도｣에서 사정

방에서 남북 정방위에 해당하는 괘배열은 건과 곤괘이며, 동서 정방위

에 해당하는 괘들은 리와 태괘이다. 또 사유방위에서 동북방위와 서남

방위에 해당하는 괘배열은 진과 손괘이며, 동남방위와 서북방위에 해

당하는 괘배열은 태와 간괘이다. 

｢정역팔괘도｣의 남북 정방위의 괘배열은 곤과 건괘이며, 동서 정방

위의 괘배열은 간과 태괘이다. 또 사유방위에서 동북방위와 서남방위

에 해당하는 괘배열은 감과 리괘이며, 동남방위와 서북방위에 해당하

는 괘배열은 손과 진괘이다. 

이렇게 사정과 사유의 방위에서 괘배열이 다름에도, ｢설괘전｣ 3장

의 경문을 공유한다. 심지어 ｢정역시대팔괘도｣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然後八卦相錯, 旣本同羲

易而無克之理”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면, 도상학적

으로 다름에도 ｢설괘전｣ 3장의 경문을 공유한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 

｢복희시대 팔괘방위도｣와 ｢정역팔괘방위도｣는 도상학적으로 다르다. 

첫째는 남북정위의 괘상에서 ｢복희팔괘도｣는 건괘와 곤괘를 중첩하여 

대성괘를 만들면 천지비괘[ ]가 된다. 천지비괘는 음양의 두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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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하지 못하는 막힌 것을 상징한다.54) 반면에 ｢정역시대팔괘도｣는 

곤괘와 건괘를 중첩하여 대성괘를 만들면 지천태괘[ ]를 이룬다. 태

괘는 음양이 교류하여 편안한 상태를 상징한다.55) 이러한 변화를 김

일부의 정역에서는 오호라, 금화정역엔 비가 가고 태가 오도다56)라고 

말한다. 둘째는 ｢정역팔괘도｣와 ｢복희팔괘도｣에서 8괘 중에서 짝을 

이루는 괘상(괘형)이 서로 반대의 형태를 갖는다. 건☰과 곤☷, 리☲와 

감☵, 진☳과 손☴, 태☱와 간☶은 음양이 서로 반대가 되는 괘형이다. 

역학에서 괘를 이루는 각효의 음양이 반대인 괘들끼리 짝을 맺는 것

을 전도괘(顚倒卦), 도전괘(倒顚卦), 혹은 반대괘(反對卦)라는 명칭으

로 부른다.57) ｢정역팔괘도｣와 ｢복희팔괘도｣는 모두 반대괘로 짝이 지

워져 있다. 이 반대괘들의 짝도 같다.

다만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사정위(四定位)와 사유위(四維位)의 8

개 방위에서 짝이 되는 괘들의 괘배열이 다르다. 특히 ｢복희팔괘방위

도｣의 사정위의 괘들 중에 북남 방위는 곤건괘가 배당되고, 서동 방위

는 감리괘가 배당되어 “천지정위, 음양상배”한 구조이다. 그러나 건곤

괘를 중첩하면 비괘가 되고 감리괘는 수화가 상극하는 기제괘나 미제

괘가 된다. 비괘는 건괘와 곤괘의 형태를 이루어 음양이 교류하지 못

하는 것에 해당하고, 기제나 미제괘는 오행에서 수화가 상극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복희팔괘방위도｣는 음양과 오행에서 조화롭지 

못하거나 상극의 관계에 해당한다.

반면에 ｢정역시대팔괘도｣는 사정위의 괘들 중에 북남 방위는 건곤

괘가 배당되고, 서동 방위는 태간괘가 배당된다. 감리괘는 동북방과 

서납방의 방위에 배당되어 사정방위에서 물러나 있다. ｢정역시대팔괘

도｣에서 중심이 되는 사정의 괘상들은 지천태괘를 이루어 음양의 조

54) 周易, ｢否卦傳｣, “陰陽不交則爲否/ 天處上, 地處下, 是天地隔絶, 不相交通, 所以爲
否也.”

55) 周易, ｢否卦傳｣, “天地相交, 陰陽和暢, 則爲泰.”

56) 金恒, 正易, ｢化翁親親監化事｣, “嗚呼, 金火正易 否往泰來.”

57) 이봉호, 주역의 탄생,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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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루어졌으며, 감리는 동서방의 자리에 물러나 있으므로 수화의 

상극이 지배하지 않는다. 

이를 ｢정역시대 팔괘도｣에서는 “陰陽得配, 五行相生, 上下相靜, 內

外寧逸”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도상의 구조는 “어떠한 상극의 이치

도 없는(全無相克之理)” 세상을 표현하게 된다. 셋째는 ｢복희시대 팔

괘방위도｣는 ‘황극’이 이 도상의 가운데로 들어가 있지만, ｢정역시대

팔괘방위도｣에는 ‘황극’이 없다. ‘황극’이라는 용어는 서경(書經) ｢홍
범(洪範)｣의 “建用皇極”에서 나타난다. 황극에 대한 이해는 주례(周

禮) ｢천관총재(天官冢宰)｣의 “設官分職 以爲民極”의 ‘民極’과 대비적

으로 이해되어왔다. 황극은 천도를 계승해 기준[繼天立極]을 세운 성

인이나 왕의 자리를 의미한다. ｢복희시대 팔괘방위도｣는 성인인 왕에 

의해 기준이 세워진 세상이다. 반면에 ｢정역시대팔괘방위도｣에는 황극

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성인인 왕에 의해 제도와 기준이 세워지는 

세상이 아닌 모든 사람이 동등한 세상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58)

Ⅴ. 맺음말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에는 ‘선천’과 ‘후천’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

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58) 太極道通鑑의 도상들을 연구하면, 사정과 사유 방위에 배당된 괘들과 괘들에 배
당된 숫자까지 논의를 진행하면, 이 연구가 김일부의 정역연구로 빠질 가능성이 매
우 높다.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조심하였지만, 일부 내용에서 김일부의 정역과 관
련되어 있다. 太極道通鑑과 정역의 수리체계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도 차후 연구과
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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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

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59)

전경의 내용에 따르면, 상제께서 선천의 상극을 바로 잡는 삼계

공사를 행하시고, 이 삼계공사의 결과로 후천 세계의 상생 도가 구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제의 삼계공사는 신명계에서 행한 일

이지만, 이는 후천 세계에서는 상생의 도가 구현되는 선경으로 나타나

는 것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선천과 후천이 명확하게 대비되는데, 선천은 상

극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천지가 상도를 잃어 재화와 참혹이 발생하는 

시대이다. 이는 원한이 삼계를 채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에 상제

께서 행하신 삼계공사를 통해 구현될 후천세계는 신명을 조화하여 원

한을 풀어 상생의 도가 구현되어 실현되는 선경의 세계이다. 

상제께서 상극의 선천 세계를 상생의 후천 세계를 삼계공사를 통해 

구현한다. 삼계공사는 “선천 세계에는 모든 사물이 도의(道義)에 어그

러지고 원한이 맺히고 쌓여 그것이 마침내 삼계의 재앙으로 가득 차 

진멸의 위기에 처한 세계”60)를 구제하는 법리로서 제시된 것이다. 그 

공사의 구체적으로 천지의 도수(度數)를 바로 잡는 일로부터 시작된

다. 여기서 ‘천지의 도수를 바로잡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천지의 상도

를 바로잡는 일과 맥이 닿아 있다. ‘천지가 상도를 잃었기’에 상극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천지의 상도를 바로 잡는 일은 천지의 도수를 

바로 잡는 일이 된다.

천지의 도수를 바로 잡아 구현한 후천세계는 ｢정역시대 팔괘방위도｣의 

도상으로 구현되었다. 전경의 선ㆍ후천 개념을 도상으로 구현한 태극

도통감의 ｢정역시대 팔괘방위도｣는 그 내용이 지천태괘의 음양이 조화

59) 전경, 공사 1장 3절.

60) 포덕교화기본원리Ⅱ, ｢상생의 법리｣,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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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교류하는 세계이자, 천지사방을 상징하는 괘상들이 대대의 관계를 

이루며, 음양이 서로 쏘지 않는 세상이자 오행이 상생하는 세상이다.

반면에 태극도통감의 ｢복희시대 팔괘방위도｣는 남과 북의 정방위

에 건곤괘가 배치되었으나 천지비괘의 형상을 이루어 음양이 반목하는 

형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이 된다. ｢문왕시대 팔괘방위도｣는 8괘 중에 사정의 정방위에 위치한 

괘도 없거니와 수화기제의 형상을 나타내 만물을 생성하지만, 다른 괘

들은 배제된 체 곤괘만이 만물을 기르는 치우친 세계상으로 나타내, 

음양이 조화롭지 못하고 오행이 상극하는 세상이 된다. 따라서 ｢복희

시대 팔괘방위도｣와 ｢문왕시대 팔괘방위도｣는 음양과 오행에서 상극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세계에 해당하며, ｢정역시대팔 괘방위도｣만이 

음양의 조화와 상생의 원리가 구현된 세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천개

벽 세상은 ｢정역시대 팔괘방위도｣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세계에 해

당한다.

이렇게 보면, 역학의 선천과 후천은 송대 도서역학이 발전하면서, 

역학의 원리나 주역의 내용을 재해석하면서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태극도통감의 선천과 후천은 상

제가 행한 공사의 권능에 따라 구현된 세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역학의 선천과 후천을 차용한 것을 넘어, 상제께서 우주의 운

수를 조정하면서 해당 시기 우주의 상황에 맞게 신을 봉(封)하는 신학

적 도상이다. 대순진리회의 도상학적 선천과 후천의 구분은 단순히 역

학의 관점이 아니라, 상제의 공사에 따라 구현된 세상의 원리들과 그 

역사를 표현한 신학적 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당의 <훈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복희 선천에는 하늘에다 봉신(封神)을 하였고, 문왕 때에는 

모든 운수가 땅에 있어서 땅에 봉신을 하였다. …앞으로는 정역

시대다. 정역시대에는 모든 운수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봉신을 한다. 앞으로는 신봉어인(神封於人)한다. ‘상통천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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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달지리하고 중찰인사’라고 도통주(道通呪)에 있듯이, 앞으로는 

사람이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년ㆍ월ㆍ일ㆍ시ㆍ분ㆍ초ㆍ각까

지 전부 사람이 맡는다. 천지를 다 운용해 나가는 것을 사람이 

한다.61) 

위의 <훈시>의 말씀에 따르면,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고 봉신(封神)

한 역사가 바로 태극도통감의 도상들이기 때문에, 태극도통감의 

도상들은 상제의 공사와 그에 따라 일어난 우주와 그에 해당하는 신

들을 봉하는 내용의 도상으로 이해된다.

61) <93.윤3.6>의 훈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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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 of ‘the Former World and the Later 
World’ in Daesoon Thought as Introduced via the 

Diagrams of The Comprehensive Mirror of Taegeukdo

Lee Bong-ho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Kyonggi University

In The Canonical Scripture (典經), the core scripture of 
Daesoon Thought, the Former World and the Later World are 
divided into the Era of Mutual Contention and the Era of Mutual 
Beneficence. This concept of the Former World and the Later 
World appears in diagrams on I-Ching Studies (易學) in the text 
titled, The Comprehensive Mirror of Taegeukdo (太極道通鑑).

In I-Ching Studies, Anterior Heaven (先天) and Posterior Heaven 
(後天) are the main concepts in Song Dynasty diagram books on 
I-Ching Studies. Among the diagrams of I-Ching Studies, Fuxi’s 
Diagram of the Sequence of the Eight Trigrams, Fuxi’s Diagram of 
the Positions of the Eight Trigrams, Fuxi’s Diagram of the 
Sequence of the 64 Hexagrams, and Fuxi’s Diagram of the 
Positions of the 64 Hexagrams correspond to the Anterior Heaven, 
and King Wen’s Diagram of the Sequence of the Eight Trigrams 
and King Wen’s Diagram of the Positions of the Eight Trigrams 
correspond to Posterior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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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mprehensive Mirror of Taegeukdo, the diagrams of 
I-Ching Studies are reinterpreted according to Daesoon Thought. 
The Diagram of the Eight Trigrams of King Wen’s Era 
corresponds to King Wen’s Diagram of the Eight Trigrams in 
I-Ching Studies. This diagram was drawn according to the text in 
Chapter Five of the Treatise of Remarks on the Trigrams. This 
diagram corresponds to “the Era of the Nobility of Earth 
(地尊時代)” centered on the trigram kun (坤 / ☷ ground). Fuxi’s 
Diagram of the Positions of the Eight Trigrams in I-Ching Studies 
corresponds to The Diagram of the Positions of the Eight 
Trigrams of Fuxi’s Era in Daesoon Thought.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this diagram is that the trigrams assigned to the 
directions of north and south match the hexagram indicating the 
obstruction of Heaven and Earth. This is hexagram 12 (否), 
meaning “obstruction,” and it depicts no exchange or communication 
between Yin and Yang. Naturally, this symbolizes mutual destruction 
overtaking Yin and Yang. Daesoon Thought expresses this as “the 
Era of the Nobility of Heaven (天尊時代).”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The Diagram of the Eight Trigrams of the Corrected 
Book of Changes in The Comprehensive Mirror of Taegeukdo is 
that the trigrams assigned to the directions of south and north are 
indicative of hexagram 11, Peace on Earth and in Heaven (泰). 
This is a diagram in which mutual destruction is resolved through 
the Five Phases because the trigrams for water (坎 / ☵) and fire 
(離 / ☲) are in a corrected orientation. Therefore, this diagram 
symbolizes a world “free from Mutual Contention” and “the Era of 
Human Nobility (人尊時代).”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Canonical Scriptu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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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God performed the Reordering Works of the Three 
Realms to correct the Mutual Contention of the Former World, 
and as a result, the Mutual Contention of the Former World will 
give way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ao of Mutual Beneficence. 
The Supreme God’s Reordering Works of the Three Realms have 
been completed in the realm of divine beings, but in the Later 
World, they appear as an Earthly Paradise where the Dao of 
Mutual Beneficence is realized. The diagram depicting the Later 
World is The Diagram of the Eight Trigrams of the Era of the 
Corrected Book of Changes in The Comprehensive Mirror of 
Taegeukdo.

Keywords: The Comprehensive Mirror of Taegeukdo, the Former World, 
the Later World, Mutual Contention, Mutual Beneficence, The 
Diagram of the Eight Trigrams of the Era of the Corrected 
Book of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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